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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상Ⅰ 소극장산울림서한달간공연= 나는배우입니다. 50년가

까이관객들의환호와박수를받았습니다. 무대위의불빛과갈채가화려

할수록그뒤안길의그림자는길고낯설고외로운길이기도했습니다….

서울시마포구서교동에자리한소극장산울림무대. 막이오르면배우

윤석화가 등장해 수어(手語)로 프롤로그(prologue)를 연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한달간무대에올려졌던 윤석화아카이브-자화

상Ⅰ의첫장면이다.

배우는80여분동안쉼없이 하나를위한이중주 (1988년)의환자스테

파니, 목소리 (1989년)의남자로부터버림받은여자, 딸에게보내는편

지 (1992년)의 37살엄마가수멜라니로변신, 혼신의힘을다해열연했

다. 이번세작품은 30대의윤석화를빛냈던작품들로구성과연출,연기

등 1인 3역을해냈다. 아무리디지털시대라해도AI(인공지능)로대체불

가한, 인간만이창조할수있는 아날로그 연극의힘을볼수있었다.

커튼콜때배우윤석화는무대인사를하며무엇보다소극장을찾아준관

객들에게고마움을표했다. 객석을가득메운관객들은 50년가깝게연극

무대를지켜온배우의열정에갈채로화답했다.

고백하자면 딸에게보내는편지를하면서약간흔들렸습니다.한관객

이울어서저도갑자기 (30여 년전) 옛추억이, 그시간들이주마등처럼

와서흔들렸지만오늘도최선을다했습니다!

◇산울림은연극인생의고향같은곳 =배우윤석화는총 3부로기획된

윤석화아카이브 프로젝트의첫순서로 자화상Ⅰ을소극장산울림무대

에올리면서팸플릿에 이작품은 30년넘게소극장산울림을지켜내신연

출가임영웅선생님과불문학자오증자선생님,그리고산울림을사랑했던

관객분들에게드리는오마주(Hommage) 라고적었다. (올해로창단52

주년을맞은 극단산울림은 1969년연극 고도를기다리며 초연을시작

으로한국연극사(史)의한페이지를써온현대연극의산실이다. 1985년

홍익대 인근에전용극장인 소극장산울림을지었다.) 최근공연을마친

후산울림1층카페에서배우윤석화의 자화상Ⅰ 공연에대해물었다.

▲30대시절에맡았던역할을60대에다시했는데어떤차이가있나요?

=작품에대한이해도와해석은더깊어졌고요. 표현도사실은더깊어짐

과동시에더단순화시킨다고할까요, 뭔가 이제야제대로연기를하고있

는것이아닌가 이런생각이들지만역시겉으로보이는세월의다름을또

무시할수없습니다. 어쩌면그럼에도불구하고배우의변신은무죄이고,

무죄이기때문에내가그정신만지켜낼수있으면가능하지않겠는가하고

30년세월을거슬러가본거고요.

▲오프닝때 나는배우입니다라고하는독백에50년가까운연극인생

이압축돼있습니다.이번 자화상Ⅰ 공연을소극장산울림에서하시게된

까닭은.

=저한테는산울림이고향같죠.연극이라는것이너무척박한땅인데다

대형뮤지컬들이많이생기면서왜소해지기도했고요. (임영웅)선생님께

서예전만큼활동을못하시다보니까산울림의빛났던업적들이무너질위

기라는생각도들었고, 올해초에선생님께신년인사드리러갔다가산울

림을어떻게해서든지복구를해야겠다생각했습니다. 연극이란건, 특별

히예술이란건지켜내야할것은지켜내야하고,또한우리가해야할일이

라는생각이들었어요.

◇1975년연극 꿀맛으로데뷔=배우윤석화는지난 2004년에펴낸 작

은 평화-윤석화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연극에 뛰어들었던 이유를

스무살에우연이었지만마치필연처럼연극을시작해 라고밝힌다.

윤석화의스무살시절로시계를되돌려보자. 당시 CM송가수로활동

하던그는광고회사사무실옆에있던민중극단사무실에놀러갔다가연극

과 운명적인 인연을맺게된다.당시미국에서막귀국한연출가정진수의

권유로 1975년연극 꿀맛 (영국여류작가셸라딜래니作)으로데뷔했다.

1980년연극공부를위해미국뉴욕으로떠났다가 신(神)의아그네스 (미

국존필미어作)를접하고벅찬감동을받았다.

이후 1983년8월,극단실험극장소극장무대에올려진 신의아그네스

는첫날부터전좌석이매진될정도로파란을일으켰다. 당초한달예정이

었던공연은유례없는전회매진속에해를넘겨총532회공연에 10만관

객동원이라는대기록을세웠다. 아그네스 역으로출연한윤석화는이름

석자를대중들에게각인시켰다.

솔직히 신의아그네스 (1983~1984년)이후로, 흥행의동방불패라고

도, 하여튼제게인기라는게부담스럽기도했었어요. 이만큼살아내보니

까그때보다연기는더잘하는데(웃음)물론(지금은)예전만큼인기가없

죠.그인기가있던시절에는무엇이든지다되었던시절이에요. 그런데그

시절을제가교만하지않고정말일년이면열한달을공연을하고산것같

아요. 그런식으로해서늘극장에서만살았기때문에,저에겐늘관객이저

의친구였고,관객들과울고웃고그렇게살아왔어요.

40대인 1990년대에는연극 덕혜옹주와 뮤지컬 명성황후 , 연극 나,

김수임 등역사인물을다룬작품에서주연을맡아열연했다.특히 1998년

오페라가수마리아칼라스의실화를바탕으로한연극 마스터클래스로

그해최연소 이해랑연극상을수상하는영예를안았다.

특히 2011년에는영국웨스트엔드에진출,연극 여행의끝 (Journey

s End)을공동제작해웨스트엔드최초의한국인공연제작자로이름을올

렸다. 이듬해에는뮤지컬 톱해트 (Top hat)에프로듀서로참여해 로런

스올리비에상을수상하는등입지를굳혔다.

최근몇년간윤석화는영국극작가아놀드웨스커(1932~2016) 원작의

모노드라마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공연하기

위해정성을기울였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공연시기가 2020

년 10월에서올4월로연기됐다가아쉽게도결국무산됐다.

윤석화는앞으로 예술의전당 공연작품과지금은사라진소극장무대

에올려졌던작품들을중심으로 윤석화아카이브 프로젝트를이어갈계

획이다.아직공연시기와장소는정해지지않았다.

50년가깝게연극무대를지켜온윤석화에게연극은무엇일까?

연극을할때마다왜이작품을하는지이유들이다다르잖아요. 제가나

름대로작품을분석하고 아!이런얘기라면관객들에게이런것들을전해

줄수있겠다라는나름대로의의미와질문인거죠. 저는관객들에게A라

는질문을던져줬는데관객은A에대한것만생각하는것이아니라B와C

도 생각해요. 그렇듯이 (연극에서던져주는) 좋은 질문은 그 너머까지도

볼수있고,그뒤안길도볼수있습니다.연극뿐만아니라모든예술이 대

답되어질수없는대답을던지는걸꺼에요. 다만그질문을던지는모양이

다른것일뿐이죠. /송기동기자so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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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연극은 대답되어질수없는질문

46년연극의길

걸어온배우

윤석화

연극배우윤석화는지난

10월20일부터11월21

일까지소극장산울림에

서 윤석화아카이브 시

리즈의 첫 번째 공연인

자화상1을 선보였다.

1975년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뒤 50년 가깝게

무대를지켜오며명실공

히한국연극을대표하는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

다.

연극배우윤석화(65)는지난1975년연극 꿀맛으로데뷔한후꼬박46년간척박한한국연극무대를지켜오고있다.

또한연출가, 제작자,소극장 정미(美)소 (2002~2019)대표,공연예술전문잡지발행인,

프로듀서, 비영리단체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사장(2017~2020년) 등을맡아전방위로활동해오고있다.

최근 윤석화아카이브 프로젝트첫순서로1980~90년대공연됐던 딸에게보내는편지 등세작품을소극장산울림무대에올린그를만났다.

1975년연극 꿀맛으로데뷔…신의아그네스 명성황후 등무대

연출가 소극장대표등전방위활동…윤석화아카이브 시리즈 자화상1 선보여

1. 10개월장기공연의신화를쓴

모노 드라마 딸에게 보내는 편

지 .

2. 소극장 산울림 무대에 올렸던

하나를위한이중주 1988년공

연.

3. 최근임영웅(오른쪽)연출가와

함께한연극배우윤석화.


